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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노인은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대다수의 연구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노인

마다 스마트폰 활용역량은 다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역량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관련 

경험과 욕구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하여 서울 소재 노인복지관을 이

용하고 있는 만 71세부터 90세 사이의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대한 심층 인터뷰

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내용을 주제 분석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3개의 주제와 12개의 범주가 도출되

었다. 첫 번째 주제는 ‘스마트폰 사용 장벽’이었는데, 스마트폰을 늦은 나이에 접한 노인들은 신체 

노화와 주변의 지지 부족 등으로 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두 번째 주제는 ‘스마트폰 

사용과정’이었는데, 스마트폰 활용역량이 낮은 노인은 스마트폰의 한정된 기능만을 사용하고 있었던 

반면 높은 노인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사회적 관계 맺기나 취미생활을 즐기고 있었

다. 세 번째 주제는 ‘스마트폰 활용 욕구’인데, 활용역량이 낮은 노인은 사회적 교류나 새로운 정보 

추구의 욕구가 컸던 반면 높은 노인은 스마트폰을 젊은 세대처럼 활용하면서 디지털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역량에 따라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경

험과 욕구,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한 적응과정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노인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이나 제공의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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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Older adults have been considered as a digitally vulnerable group in most studies on their smartphone usage 

experience, but their capability of using the smartphone may vary from person to person. Therefore, it was 

examined how the differences in both smartphone usage experience and needs appear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eight members 

of a senior welfare center located in Seoul and aged from 71 to 90 years. As a result of thematic analyses of 

the interview contents, three themes and twelve categories were derived. The first theme was ‘barriers to 

utilizing the smartphone’, and older adults who began to use smartphones at a later age had difficulties in 

using them due to physical aging and lack of support from people close to them. The second theme was 

‘process of utilizing the smartphone’, and older adults with low smartphone literacy were using only limited 

functions of the smartphones whereas those with high literacy were enjoying social relationships and hobbies 

through a variety of smartphone functions. The third theme was ‘needs for utilizing the smartphone’, and older 

adults with low literacy had high needs for seeking social interactions and new information whereas those with 

high literacy showed needs of adapting to the change in the digital society by utilizing smartphones like 

younger genera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usage experience and needs as well as the process of adapting 

to the smartphone of the older adul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smartphone literacy in this study. 

Based on the findings, the necessity of organizing or providing educational progra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as suggested.

  Key words : Smartphone usage among older adults, Smartphone literacy, Digital divide

--------------------------------------------------------------------------------------------------------------------------------------------------------------------

I. 서론

1. 디지털 격차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정의는 연구자

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정

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자와 접근할 수 

없는 자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Gunkel, 2003;

Van Dijk, 2006). 초창기 한 연구는 디지털 격

차를 디지털 기술의 가치에 대해 옹호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구별이라고 정의

하면서 디지털 기술의 효용성을 수용하는 정

도가 디지털 격차를 유발한다고 설명하였다

(Moore, 1995). 이후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를 디지털 격차로 설명하

기도 했지만(NTIA, 1999), 최근 연구에서는 정

보 획득 및 의사소통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 간 차이로 보고 있다(Gunkel, 2003;

Venkatesh & Sykes, 2013). 그와 같이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기술이 존재하는 사회 내 개인

이나 집단에 따라 구분되는 상대적인 개념인

데, 그 개념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 유입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격차의 발생 요인 관련 요인을 밝

히는 여러 연구에 의하면, 세대나 경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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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수준 등이 공통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세대는 디지털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인으로 드러났는데, 일

반적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디지털 역량(digital

literacy)이 더 낮은 편이다. 설령 디지털 기기

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이 커진다고 해도 고

령자는 젊은 세대에 비해 사용 범위가 더 제

한적이다(Ahn, Seo, & Kim, 2014). 일부 연구

자는 디지털에 대한 물리적 접근이 갖추어진 

상황에서 사용자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디

지털 격차를 탐색하기도 했지만(Hargittai &

Walejko, 2008),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집단 내 디지털 격차의 탐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에 속하는 고령

자 집단 내에서 보이는 디지털 역량 수준 차

에 관한 연구는 노인인구의 비중을 고려할 때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노인의 디지털 

기술 관련 경험에 관한 한 연구에 의하면, 노

인들은 디지털 기술을 수용하지 않는 유형,

적극적이지는 않더라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유형, 그리고 디지털 기

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또래 집단 내에서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Nam, Han, Kim,

& Park, 2022). 역시 노인집단 내에서도 나이

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드러났는데, 특히 75

세 이상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디지털 역량 

수준이 더 낮은 편이었다(Park & Kim, 2019).

COVID-19의 확산 이후 감염 예방 및 집단 

방역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사회 전반에 도입되었다. 상거래를 비

롯하여 문화 및 여가 생활, 교육, 종교활동 등 

일상 곳곳에 디지털 기술이 도입된 사회로 변

했고, 그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은 정보통신기

술이 응용된 제반 상황을 수용하고 또 적응해

야 했다. 젊은 세대도 예전에 사용하지 않았

던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상황에 노출될 때 

어려움을 겪는데, 노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젊

은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다. 특

히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던 노

인은 COVID-19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

기가 강화되었던 시기에 심한 사회적 고립감

과 소외감을 경험했는데, 이는 외부와의 단절

을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사용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Shin, Yoon, Kim,

& Kim, 2020). 이에 COVID-19 대유행 시기는 

노인집단의 디지털 격차 양상을 급격하게 변

화시킨 주요한 사회적 맥락이었다고 할 수 있

다.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여러 기기 중 이동 

중에도 사용하는 모바일 기기는 시간과 장소

의 제약 없이 온라인에 접속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

단인 것을 고려한다면, 모바일 기기의 활용에

서 비롯된 디지털 격차는 그 대유행 시기를 

기점으로 더 심해졌다고 여겨진다(Hong &

Lee, 2021).

2.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모바일 

기기 보급이 확산했고, 그 기기를 활용한 일

상생활이 보편화되고 있다. 모바일 기기 중 

스마트폰 보유율은 단연 높은 수치를 보여주

고 있는데, 2021년 기준 전체 스마트폰 보유

율은 93.4%에 이른다. 보유율을 연령대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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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봤을 때 10대에서 40대까지는 99% 이상

이었고, 50대는 98.4%, 그리고 70세 이상은

60.1%였다. 그와 같이 고령자의 스마트폰 보

유율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

는 디지털 정보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즉,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에 속하는 노인이나 장

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집단 중에서도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이 가장 낮은 편이다

(MSICT, 2021). 이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노인의 취약성을 개선하고자 했던 양적 접근

이 아니라 이제는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질적 차원의 접근이 더 

필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령자는 퇴직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활

동 영역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소통에서 단절

되기 쉽다. 이러한 소통의 단절은 생활에 필

요한 정보 획득의 단절을 초래할 수 있는데,

특히 모바일 기기와 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외는 일상생활에서의 소외로 연결될 

수 있다(K. Kim & Yoo, 2020). 한편, 모바일 

기기는 온라인으로 사회활동을 도모하고, 다

양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또 필요한 정

보를 획득하는 등 삶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

지 기능을 지니고 있어서 고령자들이 일상생

활에서 겪게 될 어려움을 보완해줄 수 있다

(S. Kim, Shin, & Kim, 2019; H. Lee & Lee,

2014). 그러나 대다수 노인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H. Kim &

Shim, 2020; Nam et al., 2022). 모바일 기기 

활용 능력이 부족하게 되면 경제활동이나 사

회 참여, 타인과의 소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H. Kim & Shim, 2020; Kwon, Kim, &

Um, 2012), 더 나아가 자아효능감이나 생활

만족감 저하로도 이어진다(Hasan & Linger,

2016; Seo, 2019; Yoon, Lee, Beum, & Gim,

2016).

이에 디지털 기기를 통한 소통이 활발해지

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최신기술에 익숙하

거나 능숙하지 않은 노인이 이러한 디지털 변

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변화

로부터 소외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적 관심

이 커지고 있다(Ferraro & Carr, 2021). 즉 노

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연구가 근래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주로 

스마트폰 활용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 우울 

등의 정신건강, 여가 및 사회활동 등에 미치

는 영향을 밝힌 것들이었다(An & Park, 2019;

S. Hwang, Lee, Ha, Kim, Jung, & Choi, 2017;

Kang, Kim, & Ko, 2013; M. Kim & Jun, 2017;

S. Kim & Choi, 2019). 또 노인의 디지털 소

외 경험에 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지만, 대

다수 연구가 노인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로 접근하면서 젊은 세대와의 차이를 부

각하고 있다(Cho, 2014; N. Hwang, Kim, Kim,

Ju, Hong, & Kim, 2020; Paek, Bong, & Shin,

2015). 물론 일부 연구는 노인의 나이나 성별,

스마트폰 기술 수용도 등에 따라 스마트폰 활

용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했지만(J. Kim, 2020;

G. Lee & Lee, 2018; Nam et al., 2022; Shin et

al., 2020), 여전히 노인집단을 구분하는 기준

에 대해 다양한 탐색적 접근이 부족한 실정

이다.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어려움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주

체로서 노인의 인지 및 신체적 특성을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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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을 겪게 되고, 노화로 

인한 이와 같은 변화는 스마트폰 사용의 용이

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

로 노화로 인해 인지기능을 비롯하여 시각이

나 청각 기능의 저하, 미세 근육의 움직임이

나 눈과 손의 협응 능력 저하 등으로 물체의 

변별이나 상황 판단 능력 등이 저하된다. 이

러한 노인의 보편적인 인지 및 신체 특징은 

스마트폰 스크린과 같은 화면에서 빠른 손동

작 수행이 필요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렵

게 한다(Hu, Li, Wang, Qin, Ren, Hu, & Li,

2022; Lin & Ho, 2020).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의 어려움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노화의 특성 외에도 노인이 살아

온 사회문화적 배경과 이로 인한 스마트폰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제반 ICT 활용 기기가 없

었던 젊은 시절을 보냈던 노인은 나이가 들어

서 스마트폰의 기본적 원리 및 구동 방식, 기

능 관련 용어를 접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쉽

지 않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

령자 대상의 한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 응답

자가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또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해당 기능을 사용하고 있

었다. 그동안 ICT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절에 

살아왔던 노인에게 스마트폰의 사용이나 기능

에 관한 용어는 마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생소하고, 그로 인해 사용 시에 발생

하는 문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면서 스마트

폰은 어려운 기기로서 인식된다. 즉 스마트폰

을 소지하더라도 그 기능을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하는 노인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Chung

& Kim, 2014).

스마트폰을 소지한 고령자 비율이 점점 높

아지고 있더라도 스마트폰 활용의 필요성은 

근래 COVID-19의 창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부각했다(Hong & Lee, 2021; Nam

et al., 2022; Shin et al., 2020). 최근에는 고령

자 대상 스마트폰 활용 조사 결과가 불과 10

여 년 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 

이유는 몇 년 전부터 노년층에 유입되기 시작

한 베이비붐 세대와 관련된다. 베이비붐 세대

는 70대 이상의 고령자와 비교할 시 교육 수

준이나 사회경제적 지위도 더 높아 건강 관리

도 더 잘해온 자들로 이미 장년기부터 스마트

폰을 자주 활용해왔다(Cho, 2010; Chung &

Kim, 2014; J. Kim, 2020). 이러한 사실은 노인

집단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도 젊은이들보다 

ICT 기기 활용에 취약하지만, 70대 이상의 고

령자는 그보다 더 취약함을 시사한다.

3. 본 연구의 필요성

노인의 모바일 기기 역량에 관한 기존 연

구의 대부분은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

하고 이들을 디지털 소외계층으로 분류하여 

다른 세대와의 디지털 격차를 살펴보는 접근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노인의 스마트폰 사

용경험은 이들의 나이나 성별, 인지 및 신체 

능력, 사회경제적 지위, 역량 수준 등에 따른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젊을수록, 학력이나 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그리고 도시지역 거주자가 다른 지역 

거주자보다 스마트폰을 더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n & Park, 2019; 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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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22; S. Kim & Choi, 2019; Nam et al.,

2022). 노인 집단 내에서 스마트폰 활용 경험

의 차이에 관련된 주요인은 나이인데, 나이가 

많을수록 스마트폰 활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근래 노인 집단에 유입되고 있

는 세대는 스마트폰 사용경험에서 기존의 노

인 집단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

은 경험 차이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

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는 2020년도부터 베

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는

데, 그들은 기존의 노인 집단과 달리 ICT가 

접목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어느 정도 익숙한 

세대이다(J. Kim, 2020). 이는 노인 세대의 디

지털 격차나 소외에 관한 관심을 가질 때 특

히 나이가 더 많은 노인의 디지털 격차에 관

심이 더 지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아닌 기존의 노인,

즉 일상생활에서 ICT 활용이 보편화되기 이

전에 장년기나 노년기를 맞이한 세대 중 스마

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스마트폰 사용경

험을 살펴봄과 동시에 스마트폰 사용역량 수

준에 따른 경험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고령자의 현실 적응 능력을 

향상하는 방안이나 정책 마련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Ⅱ.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한 노인복

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 중 스마트폰을 보

유하고 있는 8명(여성 3명, 남성 5명)의 고령

자였다. 그들의 나이는 71세에서 90세 사이로 

평균 82.8세였다. 교육 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

하가 2명, 고등학교 졸업이 4명, 그리고 대학

교 졸업이 2명이었다. 가구 형태는 혼자 거주

하는 참여자가 2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배우

자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ticipant Sex Age
Years of 

schooling

Household

type

Smartphone

capabilities sore*

Group by

capabilities

1 male 87 12 living with spouse 2

lower

group

2 male 71 9 living with spouse 3

3 male 90 12 living with spouse 6

4 male 87 16 living with spouse 7

5 female 87 12 living alone 10

upper

group

6 female 78 6 living alone 12

7 male 81 16 living with spouse 15

8 female 81 16 living with spouse 15

* Smartphone capabilities score는 J. Kim(2020)의 척도(점수 범위 0-14)를 가공하여 측정하였음.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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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에 따라 참여자는 스마트폰 활용

역량 수준이 높은 자(이하 상위집단) 그리고 

낮은 자(이하 하위집단)로 이분했다. 하위집단

의 경우 전화 수․발신만 가능하거나 문자 수

신까지만 가능한 자 또는 문자 발송이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도 부분적으로 가능한 자로 구

성되었으며, 상위집단의 경우 메신저 앱과

정보성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 등을 다룰 수 

있는 자로 구성되었다. 기타 참여자 특성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이용한 도구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연구참여자를 스마트폰 역량 수준에 

따라 두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한 척도 그리

고 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인터뷰 질문지였다.

참여자의 역량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J.

Kim(2020)의 스마트폰 이용역량 척도의 문항 

중 ‘자신에게 수신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인스턴트 메신저(카카오톡, 라인 등)로 메시

지를 작성하여 타인에게 보낼 수 있다’, ‘무선 

네트워크(와이파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인터

넷 뱅킹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파

일을 다운로드해서 확인할 수 있다’의 7개 문

항 그리고 연구자가 임의로 작성한 ‘전화를 

받을 수 있다’,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 

수 있다’, ‘원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소리 또는 알람을 설정할 수 있다’, ‘유튜브

에 들어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인터넷

으로 들어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그리고 ‘길 찾기를 할 수 있다’의 8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는 것으로 

‘예’를 1점 그리고 ‘아니오’를 0점으로 채점하

였다. 곧 총점의 범위는 0-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자가 남의 도움 없이 스마트폰

을 이용할 수 있는 역량 수준이 더 높음을 의

미한다.

인터뷰의 질문 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1. When was the time that you started to use smartphone?

2. What were some of the joys you had in using your smartphone?

3. What were some of the difficult things you had in using your smartphone?

4. When you had difficult using smartphone, who did you have ever ask for help?

5. Have you ever taken a smartphone education program? If so, what was helpful and disappointing?

6. What activities do you do the most with your smartphone these days? Why do you do this activity the 

  most?

7. What has changed in your life since you used a smartphone?

8. What would be different if you could use your smartphone better than now?

9. Feel free to give your opinion or thought on the use of smartphones by the elderly. 

<Table 2> Interview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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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질문 내용의 일부(1, 3, & 4번)는

Nam et al.(2021)과 Cho(2014)의 인터뷰 질문

을 참고하였다. 나머지 6개 문항은 연구자가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의 전반을 탐색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한 시기부터 현재

까지의 사용경험, 그리고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기대하는 점, 바라는 점 등을 질

문 내용으로 가공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자는 서울 소재 한 노인복지관에 

연구참여자 모집 관련 협조를 요청했으며, 그

곳의 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줄 수 있는 예비 참여자

를 찾았다. 처음 8명의 대상자가 확보되어 그

들의 스마트폰 활용역량 수준을 사전에 준비

한 스마트폰 사용역량 측정 도구로 측정한 결

과, 평균 8.75점에 점수 분포가 2점에서 15점

으로 개인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점

수를 4분위로 나누어보았을 때, 분위별로 참

여자들이 2명씩 분포되어 있었다. 연구목적에 

부합하게 참여자들의 척도 점수 분포에 따라 

7점 이하 참여자 4명을 역량 수준 하위집단 

그리고 8점 이상 참여자 4명을 상위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곧바로 그 8명을 대상으로 인터

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위집단의 한 참여

자가 연구의 취지와 녹음 등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 인터뷰를 중단하였다. 이에 그 참여자의 

역량과 유사한 수준의 다른 참여자 1명을 추

가로 모집했으며, 참여자 8명의 역량 점수는 

<Table 1>에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8명의 참

여자를 대상으로 모든 인터뷰는 진행 도중 중

단되지 않고 완료되었다.

참여자들은 인터뷰가 진행되기 전에 개별

적으로 연구목적과 취지 등의 연구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또 연구 

참여에 관한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였

다. 본 연구의 면접 자료는 2023년 2월 초순

부터 중순 사이에 개별적으로 1회기 인터뷰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인터뷰에 소요한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60분 이하였다. 면접은 참여

자가 이용 중인 복지관 내의 상담실에서 진행

했으며,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참여자로부터 

구두 동의를 얻은 후 녹취를 진행하였다. 인

터뷰는 <Table 2>의 반구조화 질문을 토대로 

진행하였다.

인터뷰한 내용은 전사한 뒤 주제별로 공통

점과 차이점을 도출하기 위한 주제 분석 방

법(thematic analysis)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분

석 시 Dey(1993)의 방법을 참고하여 전사한 

자료를 읽어보면서 자료 내 핵심 용어나 아

이디어를 기술하여 정리하는 포괄 분석(global

analysis)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인터뷰 내

용 기저에 있는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경험

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위하여 Strauss와 

Corbin(1994)이 제안한 방법에 따라 줄 단위를 

기준으로 자료들을 분석하여 개념과 범주를 

유목화하였다. 유목화한 개념과 범주를 바탕

으로 여러 참여자로부터 드러난 공통된 유의

미한 주제를 발견하는 귀납적 주제 분석

(inductive thematic analysis)을 수행하였다(Vears

& Gillam,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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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주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제는 모두 세 

가지였는데, 이들은 ‘스마트폰 사용 장벽’, ‘스

마트폰 사용과정’,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 욕

구(needs)’였다. 첫 번째 주제는 스마트폰 사용 

장벽으로 여기에는 심신 기능 저하, 주변의 

지지 부족, 그리고 학습자 관점의 접근의 3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스마

트폰 사용과정으로 여기에는 도움 자원, 또래 

간 역량 차, 한정된 기능 사용, 그리고 생활양

식의 변화의 4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

막 주제는 스마트폰 활용 욕구로 여기에는 스

마트폰 학습 욕구의 다양성, 타인과의 소통 

욕구, 정보 획득 욕구, 사회일원으로 변화 동

참 욕구,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권유 욕구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세부

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폰 사용 장벽

스마트폰 사용 장벽이라는 주제에 속한 세 

개의 범주는 모두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경험한 

어려움을 담고 있다. 세 범주의 구체적인 내

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요지는 <Table 3>에 

제시했다.

1) 심신 기능 저하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역량 수준에 상관없

이 공통으로 노화로 인해 기억력 감퇴, 인지 

및 운동 기능의 저하 등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참여자들은 어떤 기능을 배웠어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곧바로 잊어버리는 일을 자

주 경험하였다. 특히 질환이나 수술 등으로 

심신이 쇠약해진 참여자들은 이전과 달라진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해 스마트

폰 사용법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가 매우 약해

진 상태였다. 심신의 기능 저하로 스마트폰 

사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참여자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자꾸 잊어버려. 기억이 상실되는 거 같

아. 조금 머리도 아프고 답답하고, 어떨 

땐 졸리고 체력도 안 되고. (참여자 2)

Category Description Group

심신 기능 저하

- 기억력이 안 좋아져 모르는 걸 물어봐도 금방 잊어버림

- 질병과 수술로 스마트폰을 배우거나 쓰는 게 어려움

- 나이가 많아 가르쳐줘도 배울 수 없을 것 같음

upper &

lower group

주변의 

지지 부족

- 가족(자녀, 손자)에게 물어보았다가 창피를 당함

- 가족이 바빠서 물어보기 어렵고 미안함

upper &

lower group

학습자

관점의 접근

-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사용해온 젊은 세대는 

노인의 어려움을 잘 모름

- 배워도 기능과 체제가 자주 바뀌어 따라가기 어려움

upper &

lower group

<Table 3> 노인 스마트폰 사용 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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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하게 배우면 안 잊어버리는데 조

금 배우다가 안 하면 잊어버려요. 내가 

바느질을 좀 해보니까 완벽하게 배운 건 

안 잊어버려요. 공부도 그렇잖아요. 그래

서 조금 더 긴 시간을 배우면 잊어버리

지 않고. 나이 먹은 탓이죠. 나이 먹으니

까 자꾸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르고. 

또 알려주면 ‘아 맞아,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기억을 잘못하고. 옛날과 

달라요. (참여자 6)

뇌경색이 왔는데, 시술하다가 잘못 건

드려서 한동안 말을 못 했어요. 한창 아

플 때는 동사무소에서 주소를 쓰려다가

도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나이가 90 다 

되어가고, 뇌경색이기 때문에 가르쳐줘도 

몰라요. 자꾸만 까먹기 때문에 배우고 싶

어도 못 하죠. (참여자 1)

2) 주변의 지지 부족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대부분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오히려 자녀와 손자 등 가까운 가

족에게서 불편함이나 어려움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자주 경험했다. 그로 인해 참여자는 가족에게 

스마트폰을 꺼내어 보이거나 모르는 것을 물

어보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변 사람으

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해 스마트폰 사용을 꺼

리는 참여자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큰딸이 우리 집사람은 한 번에 알아서 

했는데, 나는 두 번 세 번 해도 못 하니

깐 나보고 바보래 바보. (참여자 1)

자식들은 내가 자꾸 얕은 수준을 물어

보다가 영상통화 같은 걸 구체적으로 물

어보면 어이없어하죠. (참여자 4)

우리 1학년짜리 손주가 전에 ‘할머니 

이것도 몰라? 이 정도는 알아야 하잖아!’ 

이러더라고. 1학년이니까 아무것도 모르

고 그래. (참여자 6)

3) 학습자 관점의 접근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접한 시기가 고령

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활용법이나 기기 관련 

용어들을 차근차근 배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

게 접해온 디지털 내러티브(digital narrative)

세대인 젊은이와 다르게, 체계적 교육이 없으

면 스마트폰 활용이 쉽지 않다는 특성을 보였

다. 고령자들이 스마트폰 활용법을 익히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대부분 기기나 활용법에 

관련된 전문용어였다. 그 용어들은 거의 영문

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특히 영어에 친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으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스마트폰을 

기계적으로만 작동할 뿐이었다. 스마트폰 사

용 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나 지인으

로부터 사용법을 익혀가는 참여자들도 있었지

만,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기능을 사용해야 

할 때는 체계적으로 배워야 활용에서 어려움

이 크지 않게 된다. 스마트폰을 또래에 비해 

잘 활용하고 있다는 참여자도 역시 시시각각 

변하고 발전하는 스마트폰의 기능들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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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해 나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했

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지속으로 배워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자식은 스마트폰을 학문적으로 해온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써왔

으니까 차근차근 안 배워도 활발하게 잘

하잖아요. 걔네는 그냥 일상생활로 익힌 

거라서 나 같은 노인한테 가르쳐주거나 

그럴 때 내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이

해하지 못해요. (참여자 4)

첫째는 용어를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

면 다 우리말로만 돼 있지는 않잖아. 영

어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못 알아

들어! (참여자 5)

처음에 이거 스마트폰 배울 때는 이 

친구 저 친구한테 막 물어봐서 배웠는데 

헷갈려요. (참여자 7)

물이 흘러서 빠져나갔더라도 콩나물이 

자라는 거와 같이 교육을 들어서 잊어버

린 사람하고 교육을 안 들어서 모르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해도 안 해본 거보다 낫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참여자 8)

2. 스마트폰 사용과정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사용과정이라는 주제

에 속한 범주는 모두 네 개였는데, 스마트폰

을 활용하는 역량에 따라 범주의 도출이나 적

용이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도움 자원 및 또

Category Description Group

도움 자원

- 친한 강사가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알려줌

- 자녀나 손자가 집을 방문했을 때 물어봄

-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 직원에게 물어봄

upper &

lower group

또래 간 

역량 차

- 잘하는 사람을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낌

- 노인 중에서도 젊을수록 더 빨리 스마트폰을 배우는 것 같음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친구에게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음

- 노인 대상 스마트폰 수업에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음

upper &

lower group

한정된

기능 사용

-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사용하고 있음

- 메신저로 연락하는 법을 몰라 복지관 소식을 놓친 적이 많음

- 사용 기회와 계기가 부족함

lower

group

생활양식의

변화

-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소통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음

- COVID-19로 인한 격리 기간에도 기존 모임(종교, 친구 등)을 유

지하면서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

- 취미생활(서예, 가곡 연습 등)을 위해 교육 동영상을 시청함

- 동영상을 만들어서 지인과 자주 공유하고 있음

upper

group

<Table 4> 노인 스마트폰 사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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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노인 간 역량 차의 두 범주는 참여자의 역

량 수준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도출되었지만,

한정된 기능 사용 범주는 하위집단 참여자 그

리고 생활양식의 변화 범주는 상위집단 참여

자들에게서만 도출되었다. 네 범주의 구체적

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그 요지는 <Table

4>에 제시했다.

1) 도움 자원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려움

을 겪을 때 주변의 다양한 자원을 자주 활용

하고 있었다.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참여자

들은 그곳에서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치는 

강사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한편, 스마트폰 학습 욕구가 

비교적 강했던 참여자는 COVID-19로 인한 사

회적 거리두기 기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

황에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강사에게 

모르는 내용을 질문했다고 진술했다. 참여자 

상당수는 강사 이외에도 자녀나 손주 등 가

족, 친구, 사회복지사, 휴대폰 대리점 직원 등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응답하였

다. 그중 참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

었던 자원은 휴대폰 대리점 직원인 것으로 나

타났는데, 그 이유는 거주지와의 근접성 때문

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손․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 

근처 휴대폰 대리점 직원은 스마트폰 사용 시 

문제나 어려움이 생길 때 바로 찾아가 해결책

을 구할 수 있는 자원이었다. 스마트폰 사용

역량 수준과 관계없이 참여자들의 스마트폰 

활용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 자원에 대한 진

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내가 복지관 강사님들을 많이 아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이 끝나면 물어봐요. 전

화로 물어보고. 내가 늘 선생님들하고 이

렇게 교류해요.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수

업을 못 했잖아요. 그때는 줌을 깔아서 

거기서 물어봤어요. (참여자 8)

손자가 지금 고3인데 좀 물어볼 때도 

있어요. 제일 편하죠. (참여자 6)

집 앞에 바로 대리점이 있거든요. 대리

점 거기 가서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근데 친구

는 만나야 하잖아요. 대리점 직원은 바로 

집 앞에 있으니까 제일 낫죠. (참여자 7)

2) 또래 간 역량 차

참여자들은 또래와의 교류에서 본인의 스

마트폰 사용역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같은 노인이지만 스마트폰 활용 능

력에서 차이가 큼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위집

단에 속한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을 자신

보다 더 잘하는 또래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

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박탈감으로 인해 

또래에게 모르는 내용에 관한 질문을 주저했

다고 반응한 참여자도 있었다. 또 하위집단의 

참여자들은 노인이더라도 젊을수록 스마트폰

을 더 수월하게 배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상위집단의 참여자들은 여느 또래보다 

자신이 스마트폰 사용을 더 잘하고 있다고 인

지하고 있었는데, 일부 참여자는 또래의 스마

트폰 사용을 도와주는 역할 경험에 대해 언급

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한 여성 참여자(참여

자 8)는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된 스마트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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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교육에 봉사자로 참여하여 또래에게 도움

을 주기도 하였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참

여자는 스마트폰으로 지인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다수의 참여자는 

원하는 소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경험

하면서 또래 간의 역량 차를 크게 느끼고 있

었다.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활용역량의 수준

에 상관없이 노인마다 그 수준이 다름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

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남들도 다 하는데 왜 못 하는지. 친구

들한테 그거 물어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조금 수치심도 들어. (참여자 2)

수업에서 앞서는 사람을 보면 그래도 

나이가 그중에서는 제일 어리더라고. 오

늘 어떤 사람이 좀 잘해서 젊으신 것 같

다고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70이라더

라고. 우린 벌써 15년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들은 그간에 따라가고 접촉한 게 다

르잖아요. (참여자 4)

내가 어떤 할머니한테 복지관에서 문

자로 소식들이 오면 계속 간접적으로 알

려드리거든. (참여자 5)

‘나 이거 자기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어딘가 틀렸나 봐’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

면, 내가 ‘여기가 좀 미숙한데 이렇게 고

쳐봐’라고 해줘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

가서 사람들 앱을 다 깔아줘요. 제가 교

회에서도 그룹 카톡을 만들어서 늘 띄우

는데 교회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

요. 그걸 보내면 다들 어디서 찾냐고 그

래요. (참여자 8)

3) 한정된 기능 사용

본 연구의 참여자 중 하위집단은 스마트폰

을 소지하고 있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

지 못하고 마치 피처폰(기능형 휴대전화)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스마트폰으로 대부

분 전화 수신이나 발신 또는 문자 확인의 기

능만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한정된 

기능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작지 않다고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참여자 

한 분은 전기요금을 문자로 받고서 이를 확인

할 수는 있었지만, 문자의 발신처에 연락을 

취하여 요금 납부 절차를 문의하거나 고지서 

발송 형태를 바꾸는 방법을 몰라 석 달 동안 

전기요금 미납을 겪기도 했다. 역량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은 복지관에서 메신저 앱이나 

문자로 오는 소식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전달이나 소통 방식이 시시각각 발전하

고 있어 스마트폰의 한정된 기능만을 사용 중

인 참여자들은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어려움

을 더 심하게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참여자들은 그 기능의 활용을 배우려는 의지

가 있지만 막상 힘들게 배우더라도 이를 일상

생활에서 곧바로 활용하는 기회나 계기가 많

지 않아 그 기능에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린다고 호소하였다. 스마트폰을 매

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함으로 인해 일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의 진

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단지 전화 들어오는 거만 받고 그래요. 



한국노년학연구, 제32권 제2호

- 126 -

문자 볼 줄 몰라서 복지관 소식 놓친 적 

많죠. (참여자 1)

한국전력 요금을 문자로 받기로 했어. 

근데 이거(스마트폰)로 못해. 지금 미납이 

계속되고 있어. (참여자 2)

아직은 금방 응용은 되지 않아요.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입장인 것 같으면 오늘 

배운 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하는 

식으로 되는데. 계기가 없기 때문에 활발

하게 잘되지 않아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참여자 4)

4) 생활양식의 변화

스마트폰 활용역량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

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생활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역량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은 메신저 앱을 활용해 

가족이나 친구 등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

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Covid-19의 대

유행으로 외출이 제한되었던 시기에는 집에서 

친구들과 메신저 앱으로 소통하거나 종교모임

에 비대면으로 참여하면서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취미생활도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었다. 스마트폰 기능에 익

숙한 일부 참여자는 동영상 앱을 통해 교육 

영상을 시청한 후에도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

하는 등 자신의 취미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할 

용도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 중

에는 취미생활의 향유를 위해 스마트폰을 도

구로 활용하고 있는 참여자가 있는 한편, 스

마트폰 활용이나 사용 자체가 취미 생활인 참

여자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한 여성 참여자(참

여자 8)는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제작 앱을 다

룰 줄 알았고, 이러한 앱들을 사용하여 다양

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요즘 일상에서 가

장 많이 하는 활동이라고 언급하였다. 스마트

폰 기능의 발전을 수용하여 여가 및 사회생활

에서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즐거움은 친구들하고 카톡 주고받는 

거. 명절 때나 서로 안 보고 해도 축하하

고 그런 게 너무 좋죠. 코로나 때는 집에 

갇혀서 카톡만 했어요. 근데 또 카톡이라

는 게 내가 많이 보내야 오지 내가 안 

보내면 안 와요. (참여자 5)

노래 연습하는 데 지금 가장 많이 활

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가곡을 일주일에 

한 곡씩 배우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장이 

악보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나오는 유튜

브를 회원들한테 보내줘요. 그걸 듣고 연

습해서 가면, 다음날 훨씬 쉽잖아요. (참

여자 5)

유튜브에 요새 서예 프로그램이 있더

라고. 서예로 쓰는 방법 같은 거. 내가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우는데 그것도 보

니까 많은 도움이 돼요. (참여자 7)

스마트폰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영상 

만드는 일. 카톡 단톡방에 만든 거를 보

내는 일을 많이 해요. 그룹으로 카톡 오

픈 채팅도 많이 해요. (참여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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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마트폰 활용 욕구

스마트폰 학습 욕구(needs)라는 주제에 속한 

범주는 모두 다섯 개였는데, 스마트폰을 활용

하는 역량에 따라 범주의 도출이나 적용이 다

르게 나타났다. 타인과의 소통 욕구 및 정보 

획득 욕구의 두 범주는 하위 집단에게만 나타

났으며, 사회일원으로 변화 동참 욕구 및 스

마트폰 사용 권유 욕구의 두 범주는 상위 집

단에게만 나타났으며, 스마트폰 학습 욕구의 

다양성 범주는 두 집단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5>와 같다.

1) 스마트폰 학습 욕구의 다양성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스마트폰 학습

에 대한 욕구가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스

마트폰을 어떠한 형태로 학습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참여자마다 의견이 달랐지만, 학습

의 공통적인 목적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기능

보다 일상생활의 영위에서 불편감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개별 지도, 스마트폰 기본 용어

나 원리부터 알려주는 체계적인 학습,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 맞는 학습 등에 대한 욕구 

등이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상황

에 따라 학습 욕구의 내용은 다양하였고, 이

에 대한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노인들은 전문적인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아요. 학습을 한다고 거기까지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

활하는 데 불편이 없는 만큼만. 문맹이 

있었듯이 이제 저희는 완전히 스마트 문

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 누구한테든지 자유

롭게 내가 쓸 수 있는 수준이 좋은 거 

같아요. (참여자 4)

Category Description Group

스마트폰 학습

욕구의 다양성

- 생활에서 필요한 것 위주로 학습했으면 좋겠음

- 노인의 특성이나 수준을 고려해서 알려주면 좋겠음

- 스마트폰 수업은 용어부터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좋음

upper &

lower group

타인과의 

소통 욕구

- 받은 문자에 잘 받았다고 응답하고 싶음 

- 스마트폰을 잘 활용해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싶음

lower

group

정보 획득 욕구
- 세상살이 돌아가는 것을 알고 싶음

- 길을 찾을 때 사람들에게 묻지 않고 직접 찾고 싶음

lower

group

사회일원으로

변화 동참 욕구

- 이 나이에도 사회 변화에 잘 적응하려면 스마트폰이 필요함

-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기가 힘들어도 계속 배워야 함

upper

group

스마트폰 사용

권유 욕구

-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필히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함 

- 일상생활에서의 불편감 해소를 위해 노인도 스마트폰을 배웠

으면 좋겠음

upper

group

<Table 5> 노인 스마트폰 사용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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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학생들이 두 명씩 복지관 복도

에서 책상을 놓고 있었는데 꼭 하고 싶

은데 할 줄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친절

하게 가르쳐줬어.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는 저 사람한테 가서 하나부터 열까지를 

세밀하게 가르쳐주거든. 내가 맨날 저거 

참 잘했다고 했어요. (참여자 3)

아무리 초급반이더라도 체계적으로 배

우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돼. 그게 정석

이야. (참여자 5)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두면 좋

을 것들을 우리 세대에 맞게 가르쳐줬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6)

2) 타인과의 소통 욕구

참여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하여 가족이나 

지인들과 소통하고 싶은 욕구가 작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문자 연락이 

올 때 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도 답신에는 

능숙하지 못한 참여자들은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

기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타

인과 스마트폰을 매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

이 단순히 교류의 의미를 넘어서 자유롭게 의

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

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스

마트폰을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자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복지관에서 카톡 같은 게 많이 오거든

요. 그거 복지관에서 선생님들이 보내는 

거잖아. 그런 거는 잘 받았다고 나도 답

해야 하는데, 할 줄 몰라서. 이제 앞으로 

해야지. (참여자 3)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보내는 모든 것을 제가 자

유롭게 볼 수 있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

죠. (참여자 4)

3) 정보 획득 욕구

참여자들은 뉴스 기사를 비롯하여 원하는 

정보를 인터넷 검색으로 획득하고자 하는 욕

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과거에 아날로그 형태로 받아보던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음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고, 이에 일부 

참여자들은 길이나 특정한 장소를 찾을 때 또

는 공적인 정보나 관심사 등을 알고 싶을 때 

스스로 스마트폰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

구를 강하게 내비쳤다. 다양한 정보의 검색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자 하는 참여자

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더 잘하게 되면 세상살이 돌아가는 것

도 알 수 있고. (참여자 1)

내가 어디 모르는 길이라든지 여행지

라든지 유적지라든지 이런 걸 이 스마트

폰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찾을 수 있고 

또 더 복잡한 것도 배울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거죠. (참여자 3)

4) 사회일원으로 변화 동참 욕구

스마트폰 활용 방법을 계속 배우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상위집단 참여자 일부는 사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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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참

여자들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

고 있었으며,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

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힘들더라도 새로운 기

능을 배우고 익히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 그들에게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 사용이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는 계

기가 되었는데, 그들은 사용법을 잘 습득해야 

사회일원으로서 역할 수행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특히 사회일원으

로서 변화 동참 욕구가 큰 참여자는 스마트폰 

운영체제나 새로운 앱 출시 등을 다른 참여자

보다 더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스마트

폰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참여자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와 

같다.

아무리 나이 먹었어도 내가 할 수 있

는 한 시대 흐름에 따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꾸 모든 것이 

더 발전하고 더 새로운 것이 나오고 이

런 거 보면. (참여자 6)

스마트폰을 하면 세상을 우리가 뒤지

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나는 저거 필요 없어 그게 아니

고, 세상이 바뀌는 것만큼 나도 거기에 

따라가야 할 거 같아. 그래야 발맞춰 걸

어갈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시대에 맞게 

살았고 지금은 이 시대에 맞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계속

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인이라

고 우리는 뒤로 빠지고 그렇게 하고 싶

지는 않아요. (참여자 8)

5) 스마트폰 사용 권유 욕구

상위집단 참여자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

숙하지 않은 또래도 이제부터는 사용에 익숙

하기를 바라는 욕구를 보여주었다. ‘또래 간 

역량 차’ 범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스마트

폰을 잘 사용하는 참여하는 자신이 또래보다 

스마트폰 사용에 더 익숙함을 명확하게 인지

하고 있었다. 이에 상위집단 참여자들은 스마

트폰을 잘 사용하지 못한 또래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거나 겪게 될 것을 우려하면서 또

래에게 적극적으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라

고 권유하는 마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욕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못했을 때 자신도 생활

의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 때문에 또래의 입장

에 공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래가 스마트

폰 사용을 더 잘할 수 있기를 권유하고자 하

는 욕구에 대한 참여자들의 진술문 예는 아래

와 같다.

스마트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

는 할머니들이 내가 볼 때는 한 70 프로

는 되는 거 같아. 나도 할머니지만 나보

다 나이 훨씬 적은 할머니들도 못 해요. 

그래서 이거 배워야 한다, 앞으로는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알아듣

지 못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러니까 이제 복지관 소식도 문자를 봐야 

하는데 문자도 볼 줄 모르고 그러는 사

람들은 답답할 게 아니야. (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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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스마트폰 잘하지만 까먹은 게 많을 

거잖아. 다시 배워’ 이렇게 추천할 거 같

아요. 생활에 불편하니까 잘 쓰려고 노력

해야겠죠. 좀 자기 편하라고. (참여자 7)

Ⅳ.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스마트폰 활용역량을 향

상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ICT 활용이 보편화

되기 이전에 장년 및 노년기를 맞이한 70대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활용 수

준에 따른 경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하여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역량 

수준을 확인한 후 스마트폰 사용과정에서의 

경험을 개별적으로 면담했다. 면담의 결과는 

주제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3개의 주제 및 12

개의 범주에 의해 정리했는데, 그 3개의 주제

는 스마트폰 사용 장벽, 스마트폰 사용과정,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 욕구였다. 아래에서는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의 주요 내용을 그 

3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논했는데, 스마트폰 

역량 수준에 따른 차이에도 역점을 두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장벽에 관한 사항이

다. 참여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기능을 

습득하고자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장벽을 마주

치고 있었다. 그 주요한 장벽은 기억력 저하

이며, 그로 인해 예전부터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었던 노인조차도 새로운 기

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에 익숙해지기가 어렵다

고 호소하였다. 참여자는 기억력 저하에 대처

하기 위해 자기 나름의 전략을 활용했는데,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에서 배운 내용을 

메모하고 집에서 이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복

습하는 방법이었다. 대다수 참여자는 그와 같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습득한 기능을 

실제 생활에서 써볼 계기나 기회가 많지 않아 

기억력 저하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

도 호소하였다.

고령자는 젊은 시절보다 사회 참여의 기회

가 줄고 또 사회적 관계의 폭이 더 좁아진 상

태에서 지내고 있다(Wenger, 1997). 이렇게 교

류가 감소한 상황은 고령자가 스마트폰의 새

로운 기능을 배우기도 어렵고 또 설령 배웠더

라도 이를 직접 활용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게 된다. 역시 고령자는 질병이나 장애, 또

는 노화로 인해 신체 및 인지 기능의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고 있는

데(D. Kim, 2016), 이러한 점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학습 동기나 의지

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적으

로 학생은 교사나 가족 등 주변 사람의 관심

이나 지지를 얻을 때 공부를 더 잘하는 편인

데(Wang & Eccles, 2012), 고령자의 스마트폰 

활용 습득과정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고령자들은 전반적으

로 주변인으로부터 지지나 격려가 부족한 상

태에서 스마트폰 활용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 

활용도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한계가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노인들은 신체적 노화와 주변인의 

지지 부족으로 스마트폰 기능의 변화에 끊임

없이 적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기

술이나 운영체제도 수시로 진화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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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자로서 스마트

폰 사용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러나 면담 과정에서 고령자들이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려면 젊은 세대와 달리 스마

트폰에 관련된 용어나 원리부터 배울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의 스

마트폰 사용에 도움을 주는 자는 대부분 손자

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노

인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근하고 있어서 노인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

했다. 근래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고령자 대

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노인 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강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Jang, 2019). 이러한 부

분의 고려가 바로 노인의 스마트폰 사용에서 

마주치게 되는 하나의 장벽을 제거하는 일이 

된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과정에 관한 사항이다.

그 주된 내용은 동년배라도 노인들의 스마트

폰 활용역량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그 

역량이 비교적 높았던 참여자는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큰 어려움이 없다고 언

급하였다. 예를 들면, 전화 및 문자를 주고받

는 활동뿐만 아니라 인스턴트 메신저와 카메

라 사용도 대부분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었

다. 게다가 COVID-19 창궐에 의한 팬데믹 동

안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도 스마트폰을 통해 지인들과 적극적으로 소

통할 수 있을 정도였다. 스마트폰을 매우 능

숙하게 사용하는 참여자는 취미 생활을 위해 

스마트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한

편, 스마트폰 활용역량 수준이 낮은 참여자의 

경우, 스마트폰을 마치 기존의 피처폰처럼 통

화 위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관공서나 복지관 등에서 문자나 메신저 앱으

로 제공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빈

번했다. 즉 동년배 집단에서도 노인들의 스마

트폰 활용역량의 차이가 컸는데, 특히 그 역

량 수준이 낮은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불

편함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 이에 그 역량 차

이를 좁혀주는,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절

대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 욕구가 역량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스마트폰을 다루는 게 

익숙하지 않은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과 소통을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은, 남에게 묻지 않고서 본인이 직

접 정보를 찾고 싶은, 그리고 이를 위해 스마

트폰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욕구

를 강하게 보였다. 특히 노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전문적이고 복잡한 내용보다는 생활에서 

필요한 기능 중심의 배움을 원했다. 한편, 스

마트폰을 큰 불편함 없이 어느 정도 활용 중

인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 못지않게 사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냈다. 그와 같은 욕구에는 스마트폰의 변

화와 발전을 따라간다면 사회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으며, 아울러 주변의 또래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지금보다 더 잘 활용하여 본인

과 같이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고 일상의 불

편함에서 탈피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들어 

있었다.

지금까지 노인의 스마트폰 역량 수준에 따

라 그 사용경험이 어떻게 다른지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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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로 구분하여 논하였다. 상술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령자가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스마트폰 활용역량 제고에 

관해서 제안하고자 한다. 그 제안은 모두 교

육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보다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

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복지관, 주민센

터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이 보급되고 있는데

(K. Choi, 2013), 노인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

한 교육 프로그램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즉, 시각이나 청각 기능이 약한 노인인

지, 한글이나 영문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

는 노인인지,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출입이 어

려운 노인인지, 혹은 스마트폰을 비교적 잘 

활용하는 노인인지 등 학습자의 스마트폰 활

용 수준이나 상태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구

체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거동이 불편해 

교육기관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노인에 대

해서는 방문교육을 생각해볼 수 있다.

둘째, 노인 대상 스마트폰 사용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또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다. 노인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으며,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더라도 불안이나 불편함

을 심하게 겪는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입장이

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정보통신기술 

관련 교육에 관여했을 때 교육의 효과가 높아

질 수 있는데, 그중에 가장 적격인 자가 바로 

또래이다(H. Kim, Freddolino, & Greenhow,

2023; Zaid, Ahmad, Abd Rauf, Zainal, Razak,

Shahdan, & Pek, 2023). 이에 복지관 등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또래 노인을 도움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령자의 스마트폰 사용경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논했지만, 그 결과를 일반

화시킬 때는 몇 가지 제안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우선 연구대상자가 모두 사회활동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즉 노인복지관을 이용

하는 노인으로만 한정되었다는 점이다. 게다

가 질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 규모의 적정성

을 평가할 시 기본 개념이 되는 자료의 포화

(saturation)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다(Gill,

2020).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기존 연구들이 

노인을 ‘디지털 약자’ 또는 ‘디지털 취약계층’

으로만 바라보았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노인 

집단 내에서도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역량은 

물론 사용경험이나 욕구의 다양성을 확인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스마트폰 역량 수준에 따른 노인 집단 내 

사용경험의 차이에 주목하였지만, 추후 연구

에서는 고령자의 디지털 사회 적응을 돕기 위

해 그 차이에 관련된 요인 등을 고찰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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